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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0년 기상기후사진 및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」

생활 속 거리두기, 날씨와 가까워지기

   - 6월 8일(월) ~ 26일(금) 원주(기후변화홍보관 기획전시실)

   -‘생활 속 거리두기’적극 실천으로 전면 예약제,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

□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기상과학을 쉽게 공감하고 소통하기 

위해 6월 8일(월)부터 26일(금)까지 원주(기후변화홍보관 기획전시실)에서 

‘2020년 기상기후사진 및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’를 

개최한다.

□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제37회를 맞이한 기상기후사진전 ‘날씨의 기억,

국민의 기록!’과, 2020년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‘1.5℃가 만드는 

운명 교향곡, 기후변화’의 수상작이 함께 전시된다.

○ 기상기후사진전에는 진귀한 기상현상인 용오름을 잘 담아낸 △쌍용오름

(김택수, 대상), 한편의 그림 같은 안개 속 도시를 보여준 △안개도시

(방춘성, 금상) 등 사진 35점과, 매화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눈의 움직임을 

담아낸 △설중매(최영아, 특별상) 외 2점의 타임랩스1)가 함께 전시된다.

1) 타임랩스: 정상속도보다 빨리 돌려서 보여주는 특수영상 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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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은 △지구(地球)가 아닌 수구(水球)(김용진,

포스터, 대상), △옹이와 세 현자들(정윤식, 동화, 최우수상) 등 포스터, 동화,

수필, 영상 등 다양한 13점의 작품이 전시되며, 온라인 전시회

(http://gangwon.climate-science.info)도 진행 중이다.

□ 기상청의 캐릭터인 ‘기상이 벤치 포토존’, ‘기상재해 행동요령 스티커 

& 기후변화 컬러링 북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.

□ 특히,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를 적극 실천하고자,

△시간별 예약제(적정 인원 통제) △출입명단 관리 △마스크 필수 

착용 △손 소독제 비치 △이용시설 수시 방역 등 관람객의 안전을 

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강원지방기상청장은 “이번 전시회는 철저한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와 

함께 진행될 것”이며, “신비로운 자연의 현상을 담은 사진들과 다

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고단해진 국민의 일상에 

소중한 기억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

1.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

2. 2020년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

3. 전시회 전시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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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

[대상] 쌍용오름 / 김택수 作

[금상] 안개도시 / 방춘성 作 [은상] 구름 모자 쓴 독도 / 우태하 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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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2020년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

[대상] 지구가 아닌 수구 / 김용진 作 디자인 분야 [최우수상] 북극곰을 삼킨 플러그 / 김유진作

스토리 분야(발췌) [최우수상] 옹이와 세 현자들 / 정윤식 등 作

  

미디어 분야(발췌) [최우수상] 바이러스? 백신? 어느 것을 선택하나 / 신은규 등 作

※ 기타 수상작은 기후변화과학 포스트(post.naver.com/cl_ccmd)에서 참조



- 5 -

붙임 3  전시회 전시 모습

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모습

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전시 모습


